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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2027년부터 ‘강제노동’ 수입품 철퇴/EU, 환경·인권 ‘공급망 장벽’ 높인다… 글로벌 
기업 비상
- 2027년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수입품 판매가 전면 금지됨. 유럽의회는 23

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힘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됨. 모든 기업
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도 적용을 받음

- 또,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EU의 ‘공급망실사법(CSDDD·기업지
속가능성실사지침)’이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함

- 중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지만 상당수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EU·美, ‘IRA 보완책’ 핵심광물협정 타결 임박했다
- EU와 미국 간 핵심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EU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

치적 의지가 있다면 핵심광물협정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거의 다 이
르렀다”고 밝힘

- 이 협정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EU 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논의 중인 보완책임

3. 미, EV 충전소 문제 해결 중… 정부는 50억달러 투자·민간 투자도 활발
- 전기차(EV) 시장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돼 온 EV 충전소 확충 문제가 미국에서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1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만 약 600개의 공공 EV 급속 충전소가 신설돼 지난해 말 대비 

7.6% 증가함.
- 이런 충전소 건설 호황은 정부와 민간 투자의 합작품임. 바이든 행정부는 EV 충전소 확대를 위한 ‘EV 

인프라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을 기반으로 50억달러(약 6조
885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4. 덴마크 정부, 역대 최대 규모로 탄소제거 구매
- 덴마크 정부가 1억6600만 달러(약 2289억원)를 투입해서 탄소제거(이하 CDR)를 구입했다고 카본헤

럴드가 18일(현지시각) 전함
- 이번 CDR 구입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스테드(Orsted)와 체결한 276만 미터톤의 CDR 구매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거래임
- 덴마크 정부는 바이오서크(BioCirc), 바이오맨(Bioman ApS), 카본캡처스코틀랜드(Carbon Capture 

Scotland)로부터 총 110만 톤의 CDR을 구매하기로 합의함
- 세 회사 모두 CDR 솔루션 제공을 전문으로 하며, 함께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연간 총 16

만350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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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4.24) 김인엽 기자

(한국경제 2024.4.24) 김인엽 기자

(아주경제 2024.4.20) 장선아 기자

(ESG경제 2024.4.19) 김연지 기자

(임팩트온 2024.4.22) 홍명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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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30일 나온다… 글로벌 정합성 ‘방점’
- 금융당국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오는 30일 발표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함
- 이번 공개 초안은 글로벌 정합성과 투자자 니즈,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루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둠.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목표임
- 향후 금융위는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2. 해수부, 2030년까지 우리 바다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대

책’을 마련하고,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함
- 해수부는 ‘보전과 지속 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다

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 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
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음

- 이외에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 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3. ‘중국산 전기화물차 공습 막는다’… 보조금 지침 강화
- 정부가 기존 전기승용차로 판매하던 차량을 국내에 화물차로 들여오며 보조금을 더 챙기는 중국 업체

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음
-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화물차 규정까지 강화되며 전기화물차 시

장에서 ‘저가 중국산 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임
-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함
- 환경부는 매년 1~2월 그 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는데, 올해의 경우 전기화물차 관련 보조금 

지침 강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수정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임

4. 환경과학원,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탄소배출량 검증 분야 협정 체결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인정협력기구

(IAF)와 협정을 맺음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4일 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힘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

제적 통용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짐

5. 中 과잉생산에 전기차 등 공급망 위기… 한미일 ‘RISE’로 공동 대응
- 한미일 3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저가공세로 인한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함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
초로 채택함

- 한국은 RISE에 300만달러(약 41억2950억원)를 공여하고 역내·국제 공급망 관련 협의체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패널,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핵심산업과 주요 광물 공급망 안정에 나설 방침임

(뉴시스 2024.4.18) 홍세희 기자

(이데일리 2024.4.21) 공지유 기자

(전기신문 2024.4.23) 오유진 기자

(전자신문 2024.4.18) 이준희 기자

(이데일리 2024.4.22) 최훈길 기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7_0002703281&cID=10447&pID=130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7448663885841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61
https://www.etnews.com/20240418000289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721268?date=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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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슬라, LG엔솔에 전극 6조 주문… “배터리 자체 생산”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6조원 규모의 전극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됨
- 완제품인 배터리셀이 아닌 원재료를 가공한 전극을 요청한 것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에 돌

입한 것으로 추정됨
- 테슬라가 주문한 6조원의 전극은 양극재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전기차 130만~140만대에 탑재되는 

물량으로, 지난해 테슬라 총 생산량(184만대)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임
- 업계 관계자는 “핵심재료인 전극을 받아 배터리셀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테슬라의 배터리 내

재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함

2. 셰브론, 저탄소 기술 투자 위해 6900억원대 미래 에너지 펀드 출범
-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 셰브론(Chevron)의 혁신 투자 부문인 셰브론 테크놀로지 벤처스(CTV)가 저탄

소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5억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미래 에너지 펀드를 지난 18일(현지시
간) 출범함

- 셰브론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셰브론의 핵심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 기술을 개발 및 투자하
고, 청정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함

- 이번 펀드는 CTV가 조성한 펀드 중 최대 규모임. 특히, 저탄소 연료, 첨단 소재, 탄소를 고부가가치 제
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3. “혼다,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 건설 합의… 1조엔 투자”
-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8조원대 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함
- 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혼다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지역에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을 합

의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닛케이는 혼다가 캐나다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배터리 제조 등을 포함해 약 

1조엔(약 8조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라고 전함

4. 바스프, 獨서 배터리 재활용 금속 정제 시범공장 가동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독일 슈바르츠하이데 생산 단지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금속 정

제 시범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발표함
- 회사는 기존 양극재 공장과 함께 올해 가동할 블랙매스 생산 재활용 공장 가동으로 배터리 선순환 구

조를 확대할 방침임
- 탄소 발자국을 낮춰 EU 배터리 규정을 준수하고, 핵심 금속 회수로 유럽 내 배터리 원료 자급률을 높

이겠다는 목표임

5. 3M, 수소 전해조 제조업체 에보로 투자
- 글로벌 기업 3M이 수소 전해조 제조업체 에볼로(EVOLOH)에 투자. 이번 투자는 3M의 벤처 캐피탈 자

회사인 3M 벤처스가 에보로의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는 형태
로 진행돼. 3M은 이번 투자를 토대로 그린수소용 전해조 모듈을 확대. 3M은 이번 전해조 모듈 확대를 
통해 수소 생산량을 확대, 소수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는 계획.

(임팩트온 2024.4.19) 김환이 기자

(이데일리 2024.4.23) 이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2024.04.18) 고성현 기자

(더구루 2024.04.20) 홍성일 기자

(한국경제TV 2024.4.22) 이서후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5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9120663885907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41809202858844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9761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4220001&t=NNv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현대차, 美 전기차 신공장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 147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와 15년(2025~204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사업장의 재
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PPA 중 최대 규모임

- 향후 에너지 조달을 통해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준중형세
단 8만40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임

2. SK에코플랜트, 450억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 조성 나선다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9일 MDM자산운용과 일반수소발전입찰시장(CHPS) 연료전지사업 펀드 조성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45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직접 참여해 금융지원타당성

(Bankability) 등을 확보할 계획임
- 조성된 펀드는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사업 중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 사업의 후순

위 차입금 및 자기자본 조달에 주로 활용될 예정임

3. 美 450MW 태양광 수주한 한화큐셀… “7만 가구 1년 사용”
- 한화큐셀은 상업용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전문 자회사 인에이블이 미국 에너지인프라 전문 사

모펀드 TGC로부터 45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및 ‘턴키(일괄 생산 체제)’ 계약을 수
주했다고 24일 밝힘. 450MW는 7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양임

- 한화큐셀은 오는 2025년까지 TGC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 450MW를 공급하
고, 인에이블은 발전소 EPC를 담당함

- 한화큐셀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인에이블은 1억달러(약 1370억원) 이상의 EPC 계약 수주를 달성
했음

4. 미국 정부, LS전선에 1365억 지원… 해저사업 가속도
- LS전선이 미국 정부로부터 1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음. 미국 현지로 해저케이블 사업을 확대하

려는 LS전선의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LS전선은 미국 해저사업 자회사인 LS그린링크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

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9906만달러(약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21일 밝힘
-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해저사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함

5. 고려아연, 호주 풍력발전소에 6700억 투자… ‘트로이카 드라이브’ 속도
- 고려아연이 호주에 위치한 풍력발전소에 7억5300만호주달러(약 6787억원)를 투자하고 신재생에너

지 사업을 강화함
-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 퀸즐랜드주에 건설 중인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의 지분 

30%에 대해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고 21일 전함
- 이번 투자는 아크에너지의 계열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를 통해 이뤄지며, 한화 약 6700억원 규

모임
- 이번 최종 투자 결정으로 아크에너지는 전체 923.4MW의 발전 용량 중 30%를 확보하게 됨. 고려아연

은 이를 호주자회사인 썬메탈(SMC)에 공급한다는 계획임

(지피코리아 2024.4.22) 김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4.24) 권준호 기자

(경향신문 2024.4.21) 이진주 기자

(MTN뉴스 2024.4.21) 민경빈 기자

(스마트타임스 2024.4.22) 이성민 기자

https://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3
https://www.fnnews.com/news/202404240913434860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4211407001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42114470460593
https://www.smar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0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4.12(금) ~ 2024.4.18(목)

제공일시 2024 05 03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바이든, 한화큐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요청도 수용... “中철강 관세 3배 올릴 것”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對) 중국 관세 인상에 나섰음

- 17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3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는 이미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다”며 이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라고 말했음.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과 달리 수익에 대한 부담 없이 가격을 낮출 수 있
다는 것임

- 과거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 타깃이 된 철강제품에 최대 7.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이에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해 왔음

- 로이터는 바이든 정부가 인접 국가 멕시코에도 중국산 금속제품이 미국에 간접 판매되는 것을 금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국경 밖에서도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셈임

- 중국은 즉각 반발했음.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이번 관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광범위
한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또한 관세 보복에 나선 것을 상기시킨 것임

- 미국의 중국 견제는 태양광 산업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임.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 면제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
다고 보도했음

- 지난 2월 한화큐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공식 
청원한 바 있음

- 한화큐셀은 조지자주에 25억달러(약 3조4345억원)를 투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를 추진 중임. 한화큐셀은 당시 청원서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인플레이션감축
법(IRA)으로 촉발된 태양광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음

-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음

- 조지아주 정치인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초 중국산 태양
광 패널 관세 강화를 요청한 바 있음. 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관세 면제 폐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일
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 백악관은 “우리는 IRA로 촉발된 역사적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를 검
토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임팩트온 2024.4.19) 이재영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45

